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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법률·세무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서비스 지원 확대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채널 ｢노동
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약 36%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
하여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7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사·변호사·현장전문가 등이 ｢프리랜서SOS｣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 
및 임의 변경, 보수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게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별 근로자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이음센터 홈페이지(www.nosasos.or.kr) 및 카카오채널(노동S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근로자이음센터 안내
<붙임2> 프리랜서SOS 안내
<붙임3> 근로자이음센터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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